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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OBJECTIVES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portion of coffee shops and gyms and obe-

sity rate in the community, and what aspects of coffee shops and gyms associate to the constantly increasing rate of obe-

sity. METHODS The numbers of coffee shops and gyms were extracted and gathered from an open source run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obesity rate was extracted from Statistics Korea. We made a yearly panel data which

includes 11 years of data from 2008 to 2018 for a total of 25 districts of Seoul, the capital city of Korea later sorted to 9

regions.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obesity rate.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IBM’s

SPSS Statistics 25. RESULTS The analysis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roportion of businesses and obesity

rate showed that when the ratio of the number of gyms to businesses increased by 0.1%p, the obesity rate decreased by

0.27%p (p<0.05). Also, when the ratio of the number of coffee shops to businesses increased by 0.1%p, the obesity rate

decreased by 1.0%p (p<0.10). CONCLUSIONS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obesity rates and the propor-

tion of gyms and coffee shops among businesses.

Keywords : obesity rate, coffee shops, gyms, Seoul

서 론

비만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지만, 비만

율의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특별시의 비만율

은 2008년 20.3%에서 2018년 28.6%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를 띠고 있다.1

비만의 원인요인에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이 있는

데, 그 중 최근 주목받는 것은 개개인을 둘러싼 환경요인들의

변화이다. 서울의 경우, 2008년 719,687개였던 사업체는 2017

년 822,863개로 약 14.33%가 늘었다.
2
 사업체란 “영리·비영리

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

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 제화의 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

위”를 말하며,2 비만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치킨집 등도 이 범주안에 속한다.3 다양한 업종 중에서 전체 사

업체의 평균 증가율보다 훨씬 큰 증가율을 가진 업종도 있었는

데 그 중 하나가 커피전문점이다. 커피전문점의 프랜차이즈 지

점은 2014년 약 5만 개였던 것에 비하여 2017년 약 9만 개로 2

년 4개월 간 약 63.6% 증가하였고, 이에 못지않게 개인이 운영

하는 커피전문점도 늘어나고 있다.
4,5

 국내 커피 소비량은 유럽,

미국, 일본 등에 이은 세계 6위 수준으로 1인당 연간 353잔의 커

피를 소비하며,6 국내의 커피 시장 규모는 2007년 3조원대이었

던 것에 비하여 2017년에는 약 3배 이상 증가한 11.7조원이다.

커피를 주요 메뉴로 판매하던 커피전문점들이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 시럽, 토핑 추가 등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고 음료의 당류의 양과 칼로리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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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과다한 당류 섭취는 비만 발생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

져 있으며 적정량의 당류 섭취 유도를 위해 영국, 미국과 멕시

코 등의 나라들이 이미 당류 저감 계획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

어, 미국은 공립 학교 내에서 탄산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였고,

영국은 설탕세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았으며 우리나라

도 예외가 아니다.8 음료류는 가공품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당

류 섭취의 경로이고 당류 섭취가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 중

10%를 넘게 되면 섭취하는 칼로리 자체가 늘어나 비만율을 높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

대한비만학회에서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인체의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특히 비만한 사람은 운동을 통해 축

적된 지방을 분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만 관리에 적극적으

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습관이 비만

관련 질환의 유병률을 줄이고, 치료 및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말

하고 있다.9 선행 연구에서는 써킷 웨이트 트레이닝이 비만 성인

의 체중과 체지방량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0 써킷 웨

이트 트레이닝은 고강도의 서로 다른 부위를 자극하는 운동을

조합하여 한 사이클을 순환하는 운동 방법으로 본래의 무산소

적 운동에 유산소적 요소를 첨가한 것이다.10 트레이닝에는 렛

풀 다운이나 레그 익스텐션, 시티드 로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집에서 하기 어렵고 헬스장에서 진행되는 방법이다. 한편, 실제

헬스장 수도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8년에는

6,064개였던 체력단련장업 점포 수가 2017년에는 8,942개로

약 47.46% 늘어났다. 전체 체육시설업 점포 수 역시 50,612개

에서 58,884개로 약 16.34%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증

가 폭이 컸던 항목은 체력단련장업이다.11

이 연구에서는 사업체 중 커피전문점의 비율과 헬스장의 비

율 변화가 비만율의 증가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보고자 한다.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치킨, 피자, 햄버거 등의 음

식을 파는 사업체3가 비만율 증가에 끼치는 영향력을 통제한

후의 커피전문점과 헬스장의 증가가 비만율에 끼치는 독립적

영향을 추계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비만

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환경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형성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

할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1) 헬스장

본 논문에서 헬스장은 사립 헬스장과 공립 헬스장을 모두 포

함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립 헬스장은 체력단련장업으로 등

록된 모든 업소를 말하며 서울시의 사립 헬스장 수는 서울열린

데이터광장의 서울특별시 체력단련장 정보를 이용하였고, 해당

자료는 2018년 11월 12일 마지막으로 수정된 자료이다.2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 1항, 19.09.19 시행 법령 기준).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제 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조, 19.09.19 시행 법령 기준). 체육시설업은1)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

류)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나뉘며 체

력단련장업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사립 헬스장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

고 있으며 공립 헬스장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공립 헬스장

정보는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 사이트의 자료로부터 추출하였

다. 공공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헬스장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많은

학교, 공원, 사회복지관, 야외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부

의 데이터만 추출해서 사용하였다. 추출 기준은 시설 이름에 ‘청

소년수련관’, ‘청소년회관’, ‘체육문화센터’, ‘문화체육센터’, ‘체

육관’, ‘스포츠센터’, ‘스포츠문화센터’, ‘체력단련실’, ‘레포츠센

터’가 들어가는 경우, 헬스장이 시설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켰다. 주소는 공공체육시설 홈페이

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받았으며, 개관 일자의 경우 일부는 체

육시설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뉴

스 기사나 블로그 등에서 정보를 받았다. 개관 일자의 연월일

에서, 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1일로 표기하였다. 해당 자료

는 2019년 7월 12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자료로 서울 열린 데

이터 광장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자

료에는 서울시의 모든 공공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

하였다.

2) 커피전문점

서울시의 커피전문점 수는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에서 수시

로 갱신되는 서울시의 자치구 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식품

위생업소 신고 현황 중 2019년 7월 8일을 마지막 일자로 갱신

된 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었으며 해당 자료는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별로 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2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 급식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

1) 이에 관련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조(체육시설

업의 구분·종류)는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

주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

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

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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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 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5조 제1항 8호에 따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음식점 영업의 종류

중 식품 접객업은 “2019년 12월 13일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

탁 급식, 제과점으로 분류”된다. 해당 조항에는 휴게음식점 영

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

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라고 명

시되어 있으며 이와 다르게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

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

는 영업”을 말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항, 19.12.13

시행 법령 기준).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커피전문점은 휴게

음식점에 포함되며, 일부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어 휴

게 · 일반음식점 자료를 모두 참고하였다. 커피전문점은 프랜차

이즈 커피전문점과 개인 커피전문점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

에서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중 12개를 포함하였고, 그 이외

에도 ‘커피’라는 단어가 포함된 사업체들을 포함시켜 개인 커

피전문점을 최대한 포함하고자 하였다. 2017년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출순으로 1위부터 6위로 선정된 ‘스타벅스’, ‘투

썸플레이스’, ‘이디야커피’, ‘엔젤리너스’, ‘할리스커피’, ‘커피

빈’을 포함하였으며,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배포한 자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커피 사업체 중 2015년 기준

가맹점 수 상위 10개 브랜드 중 앞에서 포함된 업체를 제외한

‘카페베네’, ‘요거프레소’, ‘커피베이’, ‘빽다방’, ‘탐앤탐스커피’,

‘파스쿠찌’를 추가하였다.12

3) 치킨집, 패스트푸드점, 피자집, 편의점

치킨집, 패스트푸드점, 피자집, 편의점 데이터는 서울열린데

이터광장의 일반·휴게 음식점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치킨집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자료에서 ‘치킨’이라는 단어가 포함

된 모든 사업체를 추출하였고, 피자집은 ‘피자’라는 단어가 포

함된 모든 사업체 정보를 수집하였다. 편의점의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에 기반하여 2018년 편의점 연간 매

출 기준으로 상위 5개 편의점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13

편의점은 ‘GS25’, ‘미니스톱’,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5개의 편의점을 선정하였다. 패스트푸드점은 햄버거를 주로 판

매하는 업소로 정의하였으며, 매출 순위가 가장 높은 사업체 4

개를 선정하여,14 ‘맘스터치’, ‘롯데리아’, ‘버거킹’, ‘맥도날드’

업체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4) 고령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분석에 이용한 고령자 비율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

율은 각각 고령자 수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를 서울시

주민등록인구(동별) 통계에서 가져온 전체 인구 합계로 나누어

계산한 값을 이용하였다.2 고령자 수는 동일한 서울시 주민등

록인구(동별) 통계에서 분류해 놓은 ‘65세 이상 고령자 수’를

사용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에 의해 시·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를 의미하며, 서울열린

데이터광장에서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별) 통계

에서 총 수급자 인원 계를 이용하였다.2

5) 비만율

비만율 데이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행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수집한 자료를 통계청 사

이트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1
 지역보건법 제4조는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를 통해 시행된다(지역보건법 제 4조, 19.07.16 시행 법령 기준).

조사 대상은 전국이며, 서울시의 자치구 당 평균 900명의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조사 기간은 매해

8~10월이다.1 자료의 목표 모집단 및 조사 모집단은 시군구 보

건소별 만 19세 이상 성인에서 주택유형별로 층화 임의 추출하

여 결정하며, 통 반/리 내 주택유형별 가구 수를 기준으로 가구

수를 산출하고 비례 배분법을 통해 표본 가구를 설정한 자료이

다.
1
 즉, 주민등록상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모집단이므로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

비혈연 가구원,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산업체 근무 요원, 직

업군인은 조사 대상에 포함)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

다. 비만율 데이터에 한국 국적 외국인이 포함되므로, 다루는

변수에서 인구 밀도와 고령 인구 수에도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

였다. 서울특별시 25개의 자치구별 보건소 면접 조사로 수집되

었고 해당 조사의 서울시 전체 표본 크기는 22,878이었으며

2017년 5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서울특별시의 인구수

9,919,016명을 기준으로 할 때 표본 추출율은 약 0.23%이다.1

6) 데이터 가공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전체 일반음식점 503,877개 사업체,

휴게음식점 109,751개 자료에서 위에 서술한 방식대로 커피전

문점, 치킨집, 피자집,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커피전문점(n=16,603), 치킨집(n=20,039), 피자

집(n=7,696), 패스트푸드점(n=1,313), 편의점(n=8,804)). 2008

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구이므로 폐업 일자가 2008년 6월 30

일 이전인 사업체는 제거하였다(커피전문점(n=2,556), 치킨집

(n=7,747), 피자집(n=2,675), 패스트푸드점(n=375), 편의점(n=433)).

그리고 영업 개시 일자가 2018년 6월 30일 이후인 사업체는 제

외하였다(커피전문점(n=2,548), 치킨집(n=593), 피자집(n=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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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n=92), 편의점(n=1,616)). 이후 데이터 분석 과정

에서, 영업 개시 일자가 각 연도의 6월 30일 이전이면 해당 연

도에 포함시키고, 영업 개시 일자가 각 연도의 6월 30일 이후

이면 다음 해의 개수 데이터에 포함시켰다. 폐업 일자가 6월

30일 이전이면 해당 연도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6월 30일 이

후이면 해당 연도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폐업 일자가 2008년 6

월 30일 이전인 업소는 데이터에서 제거했다. 일반·휴게음식점

의 경우, 2019년 7월 8일 업데이트된 자료이므로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 영업 중인 점포의 경우 영업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위 방법으로 영업

기간을 계산하여 6개월 이하인 점포들은 제외하였다(커피전문

점(n=802), 치킨집(n=230), 피자집(n=277), 패스트푸드점

(n=42), 편의점(n=290)). 헬스장은 위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

가 존재하지 않아 제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 과정 후에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였다. 커피전문점, 치킨

집, 피자집,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데이터는 원본 자료에서 중

복 기록되어 있거나, 이름이 동일 프랜차이즈 내에서 변경되었

거나, 혹은 재 영업 신고로 인해 개업 일자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

어도 주소가 같으면 동일 사업체라고 판단하고 가장 예전 개업

일자를 가진 사업체만 남긴 채 모두 제거하였다(커피전문점

(n=1,065), 치킨집(n=2,319), 피자집(n=408), 패스트푸드점

(n=117), 편의점(n=660)). 헬스장의 자료는 일반·휴게음식점이 아

닌 체력단련장업 데이터에서 가져왔고 중복된 데이터가 없었다.

가공 후 최종적으로 남은 데이터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커피

전문점(n=9,090), 헬스장(n=2,588), 치킨집(n=9,150), 피자집

(n=3,779), 패스트푸드점(n=687), 편의점(n=5,805)).

2. 척도

본 조사의 종속변수인 비만율은 해당 연도 및 지역의 인구

구성비를 반영하여 산출된 표준화율2) 값이다. 비만은 체질량

지수(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 kg/m2)가 25 이

상인 사람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체질량 지수(kg/m2)를 기준으

로 25 kg/m2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는 것이 우리나라 성인 비

만의 기준이며, 25.0~29.9 kg/m2를 1단계 비만, 30.0~34.9 kg/

m2를 2단계 비만, 그리고 35.0 kg/m2 이상을 3단계 비만(고도

비만)으로 구분한다.
15

이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연도와 자치구, 커피전문점, 헬스

장, 치킨집, 피자집, 패스트푸드점, 편의점으로 구분된다. 먼저

연도의 경우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개년도의 순서형

변수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 속한 25개 자치구는

서울연구원에서 제안한 서울시 자치구 통합방안에서 분류한 9

개 구역3)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16 자치구의 경우 명목형 변

수이기 때문에 각 구역을 하나의 더미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9

개의 구역 중 동남1 지역과 동북1 지역만을 다중회귀분석에 더

미변수로 넣어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커피전문점, 헬스장, 치킨집, 패스트푸드점, 피자

집, 편의점은 25개 자치구의 서로 다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

여 전체 사업체 수로 나눈 비율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

한 변수들의 영업체 수가 전체 사업체 수에 비해 많이 작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을 곱한 퍼센트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

다. 사업체 수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서울시 사업체 현황(산

업대분류별/동별) 통계를 이용하여 자치구별 사업체 수 자료를

수집하였다.2 해당 데이터들은 25개의 자치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에서 분류한 9개의 구역으로 재정리하고 각

구역이 가지는 독립변수 값은 구역에 속한 자치구들의 평균값

으로 정의하였다. 이 평균값을 다중회귀분석의 직접적인 독립

변수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11개

년 9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독립변수 하나당 총 99개의 비율

데이터를 가졌다.

3. 분석방법

데이터 분석은 연도와 자치구 변수를 통제한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커피전문점 비율과 헬스장 비율에 따른 비만율의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커피전문점과 헬스장 이외에 치킨

집, 피자집,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비율을 추가한 다중회귀분석

을 따로 시행함으로써 추가적인 공변량 통제가 분석에 어떤 영

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두 번의 분석을 시행할 때, 4개의

model을 세웠다. Model 1은 연도와 자치구 같은 다른 더미변

수나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과 같은 공변량이 분

석에 포함되지 않고 커피전문점 및 헬스장 비율과 비만율 변수

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Model 2는 Model 1에서 연도에 대한

더미변수를 추가한 model이며, Model 3은 Model 2에서 고령

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공변량을 추가했다. 마지

막으로 Model 4는 Model 3에서 자치구에 대한 더미변수를 추

가했다.

통계분석은 IBM’s SPSS Statistics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90%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한 양측

2)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의 지표 결과는 조율과 표준화율로 작성되었

으며, 조율은 해당 연도 및 지역의 인구 구성비를 그대로 반영하여 산

출된 결과이며 표준화율은 연도 및 지역 간 인구 구성 차이에 따른 영

향을 보정하기 위해 표준인구(2005년 추계 인구, 통계청)로 보정된 결

과이다. 2008년의 지표명은 비만 인구 비율이며 2009년부터 2015년의

지표명은 자기 기재로 이루어진 비만율이다(Statistics Korea, 2019).

3) 9개의 구역은 서북(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1(강서구, 양천

구), 서남2(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남3(동작구, 관악구), 동남

1(서초구, 강남구), 동남2(강동구, 송파구), 동북1(광진구, 동대문구, 성

동구, 중랑구), 동북2(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도심(용산구,

종로구, 중구)로 분류하였다(Ki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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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으로 p<0.1인 것을 ‘유의하다’고 보았다.

연구결과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앞서, 커피전문점과 헬스장 데이터베

이스의 정확도(수집한 데이터베이스와 네이버 지도의 헬스장

자료가 일치하는 정도)를 검증하였다. 전체 데이터의 10%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유효한지 검증하는 ‘타당성 검증’을 진

행하였고, 단순 무작위 추출을 이용하였다. 추출된 표본을 영업

점 홈페이지나 네이버 지도에 검색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된 주소에 실제로 위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네이버 지

도와 구글에서 확인되지 않는 데이터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으

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있는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업소인지 확인하였다.

타당성 검증 결과 커피전문점은 188개의 추출된 표본 중

177개가 유효하고 11개가 유효하지 않아 약 94%의 정확도를

가졌다. 헬스장은 추출된 표본 245개 중 206개가 유효하고 39

개가 유효하지 않아 약 84%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치킨집은 260개 중 227개, 피자집은 102개 중 80개가

일치하여 각각 약 85.8%와 78.4% 일치하였다. 패스트푸드점

은 35개의 표본 중 33개가 타당하여 논문에 포함된 사업체 중

가장 높은 수치인 약 94.3%의 정확도를 가졌으며 표본의 수도

가장 작았다. 편의점은 220개의 추출된 표본 중 189개가 일치

하고 31개가 일치하지 않아 약 85.9%의 정확도를 보였다. 모든

사업체 중 정확도가 가장 낮은 사업체가 약 78.4%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기존의 타당성 검증 논문에 근거하였을 때, 이 데

이터는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다.17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진 정확도를 바탕으로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에서 제공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헬스장의 경우 편의가 존재했다. 개업일자를 기준으

로 2000년 이전에 개업한 헬스장과 2000년대에 개업한 헬스장,

2010년대에 개업한 헬스장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부류의 타

당성 검증을 진행한 결과, 2000년 이전에 개업한 헬스장 표본

은 18개 중 10개 만이 일치하고 8개가 일치하지 않아 일치도가

약 55.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2000년대 개업한 헬스

장 표본은 79개 중 61개가 일치하고 18개가 일치하지 않아 정

확도가 약 78.2% 정도였고, 2010년대 개업한 헬스장 표본은

149개의 표본 중 136개가 일치하고 13개가 일치하지 않아 정

확도가 약 91.3% 정도를 나타냈다.

<Table 1>은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9개 구역의 비만율 평균은 23.58%였

으며 2008년 도심의 비만율이 최솟값인 16.85%을 가졌고,

2018년 동북1이 30.80%의 최댓값을 가졌다. 업종별 평균 영업

체의 비율은 치킨집이 0.5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커피전문

점, 편의점, 헬스장, 피자집, 패스트푸드점 순으로 따랐다. 또한,

전체 사업체 중 헬스장, 커피전문점, 치킨, 피자집, 패스트푸드

점, 편의점의 비율은 연도와 구역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커피전문점은 2008년 동북2가 최저 0.0375%,

2018년 서남1이 1.1855%의 최고 비율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

다. 헬스장은 2008년 도심에서는 0.0952%, 2018년의 동남1에

서는 0.440%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두 사업체 모두 가장 높

은 값은 모두 2018년의 비율이었으며, 최저와 최고 비율을 가

지는 지역은 사업체 종류마다 상이하였다. 이외에도 고령자 비

율은 평균적으로 11.3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평

균적으로 2.15%였다(Table 1).

<Fig. 1>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년간 서울특별시

전체의 연도별 비만율, 커피전문점 및 헬스장 비율, 그 외 나머

지 사업체 비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서울특별시 9개 지역의 비

만율 평균은 2008년 20.56%에서 2018년 28.66%로 8.1%p 증

가하였다. 커피전문점 비율은 2008년 0.010%에서 2018년

0.7878%로 11년간 8.04배 급증하였고 헬스장 비율은 2008년

0.15%에서 2018년 0.31%로 2.12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panel data (n=99)

Characteristics Average SD Range

Obesity rate 0.2358 0.0264 [0.1685, 0.3080]

Coffee shops (%) 0.3897 0.2750 [0.0038, 1.1855]

Gyms (%) 0.2157 0.0747 [0.0952, 0.4440]

Fried chicken restaurants (%) 0.5063 0.1582 [0.1973, 0.9048]

Pizza restaurants (%) 0.2158 0.0873 [0.0716, 0.4650]

Fast food restaurants (%) 0.0330 0.0230 [0.0040, 0.0954]

Convenience stores (%) 0.2407 0.1792 [0.0159, 0.8097]

Senior rate 0.1130 0.0222 [0.0703, 0.1600]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 rate 0.0215 0.0060 [0.0113, 0.0400]

Coffee shops, gyms, fried chicken restaurants, pizza restaurants, fast food restaurants, convenience stores are the proportion of their values
among total businesses. The data value of each region is the average value of the district data values belonging to it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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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가장 급격히 증가한 편의점의 비율은 약 16.19배 증가

하여 2018년에는 0.57%, 커피전문점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

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치킨집 비율은 1.68배 증가하여

0.66%, 피자집 비율은 1.79배 증가하여 0.29%, 패스트푸드점

비율은 6.36배 증가하여 0.07%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가장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인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이 비만율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많

이 끼쳤을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Fig. 1).

<Table 2>는 전체 사업체 중 커피전문점과 헬스장 비율이 비

만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Model 1은 다른 변수

를 통제하지 않은 기본 모형이며 Model 2, 3, 4로 갈수록 연도

변수, 고령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수, 자치구 더미

변수를 하나씩 추가하여 더 많은 요인들을 반영하였다. Model

1에서는 커피전문점 비율이 0.1%p 증가함에 따라 비만율은

0.41%p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헬스장 비율이 0.1%p 증

가할 때 비만율은 0.51%p 증가하였으나 이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각 연도의 특성을 반영한 Model 2에서는 연도를 통제

하자 양의 값을 가졌던 헬스장과 커피전문점의 회귀계수가 모

두 음수가 되었다. 이것은 각 연도의 특성을 반영했을 때 커피

전문점은 사실상 비만율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

고 헬스장이 많은 구역일수록 비만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커피전문점과 헬스장이 아닌 다른 혼란요인에 의해서 비만율

이 증가했고, 이 요인들을 통제한 결과 커피전문점과 헬스장의

종속 변수 설명력이 낮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Model 3는 연

도와 고령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을 독립변수

로 포함시킨 모형이며 커피전문점과 헬스장이 증가할 때 비만

Fig. 1. Graphs about the change in obesity rate and the proportion of coffee shops, gyms, fried chicken restaurants, pizza restaurants,

fast food restaurants, convenience stores among total businesses by year

Coffee shops, gyms, fried chicken restaurants, pizza restaurants, fast food restaurants, convenience stores are the proportion of

their values among total businesses. The data value of each region is the average of the district data values belonging to its

region. Also, the value of each year in the graph above is the average value of 9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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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ssociation of obesity rate and number of coffee shops, gyms with seni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 rate

according to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analysis (n=99)

Characteristic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90% CI B 90% CI B 90% CI B 90% CI

Coffee Shops (%) 0.041*** (0.019, 0.063) -0.056*** (-0.077, -0.036) -0.036*** (-0.055, -0.017) -0.023** (-0.042, -0.005)

Gyms (%) 0.051 (-0.031, 0.134) -0.030 (-0.084, 0.025) -0.070* (-0.134, -0.007) -0.048 (-0.112, 0.016)

Values are presented as unstandardized coefficient (90% confidence interval). Model 1: association of obesity rate and number of coffee shops
·gyms without dummy variable and covariate; Model 2: with dummy variable for each year; Model 3: with dummy variable each year,
covariate; model 4: with dummy variable each year, district and covariate; The data value of each region is the average value of the district
data values belonging to its region.
*p<0.10; **p<0.05; ***p<0.01

Table 3. Association of obesity rate and number of coffee shops, gyms with chicken restaurants, pizza restaurants, fast food

restaurants, convenience stores, seni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 rate according to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analysis (n=99)

Characteristic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90% CI B 90% CI B 90% CI B 90% CI

Coffee Shops (%) -0.021 (-0.048, 0.007) -0.032** (-0.052, -0.012) -0.034*** (-0.054, -0.015) -0.027** (-0.048, -0.006)

Gyms (%) -0.114** (-0.190, -0.037) -0.106*** (-0.159, -0.053) -0.148*** (-0.217, -0.079) -0.100* (-0.192, -0.009)

Chicken
Restaurants (%)

0.125*** (0.067, 0.184) 0.106*** (0.065, 0.147) 0.075*** (0.032, 0.119) 0.033 (-0.021, 0.088)

Pizza
Restaurants (%)

-0.173*** (-0.274, -0.072) -0.059 (-0.133, 0.016) -0.035 (-0.108, 0.037) 0.012 (-0.068, 0.092)

Fast food 
Restaurants (%)

0.296 (-0.043, 0.636) -0.194 (-0.494, 0.107) -0.372** (-0.671, -0.073) -0.435** (-0.761, -0.110)

Convenience
Stores (%)

0.114*** (0.060, 0.167) -0.057* (-0.111, -0.004) 0.006 (-0.055, 0.066) 0.015 (-0.046, 0.076)

Values are presented as unstandardized coefficient (90% confidence interval). Model 1: association of obesity rate and number of coffee
shops·gyms without dummy variable and covariate; Model 2: with dummy variable for each year; Model 3: with dummy variable each year,
covariate; model 4: with dummy variable each year, district and covariate; The data value of each region is the average value of the district
data values belonging to its region.
*p<0.10; **p<0.05; ***p<0.01

율은 모두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여준다. 최대한 많은 요인의

영향을 분석에 포함시켜 정확도를 높이고자 통제 변수를 추가

하였을 때 헬스장 회귀계수의 절댓값이 더 커졌는데, 이는 헬

스장이 늘어날수록 비만율이 감소한다는 본 논문의 가설과 일

치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Model 4는 9개의 더미

구역 변수를 추가해 통제 수준을 더욱 높였고, 회귀계수의 부

호는 커피전문점과 헬스장 모두 변함이 없었으나 헬스장의 분

석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Model 1에서는 커피전문점과 헬

스장의 회귀계수가 모두 양수였으나 이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

였고 공변량을 포함하여 더 많은 요인들을 반영한 Model 2, 3,

4는 모두 음의 회귀계수로 나타났다(Table 2).

커피전문점과 헬스장 뿐만 아니라 비만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을 통제 변수로 포함시킨 상태에서 커

피전문점과 헬스장이 비만율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는 <Table

3>에 나타냈다. 자치구와 연도 통제를 모두 하지 않은 Model 1

에서 커피전문점과 헬스장이 증가할 때 비만율은 감소하였고

이는 통제 수준을 높였을 때에도 변함이 없었다. Model 2에서

연도를 통제하자 Model 1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커피전문점

의 결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연도의 특성이 비만율에 적

지 않은 영향을 끼침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연도와 고령자,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까지 통제 변수에 추가한 Model 3에

서도 모두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였다. 9개의 구역 변수까

지 추가한 Model 4에서는 커피전문점이 0.1% 증가할 때, 비만

율은 0.27% 감소하였고, 헬스장이 0.1% 증가할 때 비만율은

1% 감소하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2>의 각 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헬스장의 회귀계수 값이 크게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사업체 중 치킨집, 피자집, 패스트푸드점, 편의

점의 비율을 통제 변수에 추가하자, 이를 추가하지 않은

<Table 2>와 비교하였을 때 헬스장 회귀계수 값의 절댓값이

Model 1에서는 2.23배, Model 2에서는 3.53배, Model 3에서는

2.11배, Model 4에서는 2.08배가 되었다. 즉 모든 모형에서 헬

스장의 증가에 따른 비만율 감소 폭이 더 커졌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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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치킨집, 피자집, 패스트푸드점, 편의점의 설명력을 빼

고 난 후, 순수한 헬스장의 비만율 설명력을 <Table 3>에서 확

인하였고 그 결과는 논문에서 지향하는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

이었다(Table 3).

<Fig. 2>에서는 본 논문에서 나눈 9개의 구역 간 사업체의

비율과 비만율의 차이를 보여준다. 비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31%의 비만율을 가진 동북1이었고, 24%의 비만율을 보이는

동남1이 가장 낮은 비만율을 가졌다. 동북2 또한 30%로 높은

비만율을 보였다. 대체적으로 강남 지역이 강북 지역보다 비만

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의 비율은 서남1이

1.19%로 가장 높았으며 동북2가 0.50%로 가장 낮았으나 헬스

장 비율의 최대와 최소는 각각 동남1과 도심으로 커피전문점과

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다른 업종들도 최대와 최소는 각각 차

이를 보였다. 치킨집과 피자집의 비율은 동북2가 가장 높고, 패

스트푸드점과 편의점의 비율은 서남3이 가장 높았다. 비만율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통제하기 위해 추가한 4가지 사

업체에 대한 결과는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

라서 커피전문점과 헬스장 비율에 따른 비만율의 회귀분석 결

과 해석 시 이들의 영향력을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Fig. 2).

Fig. 2. Graphs about the obesity rate and the proportion of coffee shops, gyms, fried chicken restaurants, pizza restaurants, fast food

restaurants, convenience stores among total businesses by 9 regions

Coffee shops, gyms, fried chicken restaurants, pizza restaurants, fast food restaurants, convenience stores are the proportion of

their values among total businesses. The data value of each region is the average of the district data values belonging to its

region. Also, the value of each region in the graph above is the average value of 11 years. Districts belonging to 9 regions

are as follows. Central: Yongsan-gu, Jongno-gu, Jung-gu; Southeast 1: Seocho-gu, Gangnam-gu; Southeast 2: Gangdong-gu,

Songpa-gu; Northeast 1: Gwangjin-gu, Dongdaemun-gu, Seongdong-gu, Jungnang-gu; Northeast 2: Gangbuk-gu, Nowon-gu,

Dobong-gu, Seongbuk-gu; Southwest 1: Gangseo-gu, Yangcheon-gu; Southwest 2: Guro-gu, Geumcheon-gu, Yeongdeungpo-

gu; Southwest 3: Dongjak-gu, Gwanak-gu; Northwest: Eunpyeong-gu, Seodaemun-gu, Map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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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비만율 변화를 커피전문점과 헬스장

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년 동안 서울특별시민의 비만율은 2008년 20.3%에서

2018년 28.6%으로 꾸준히 증가해왔고,1 헬스장의 증가 추세와

비교하여 커피전문점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사업체

중 커피전문점의 비율은 연평균 0.0690%p의 증가율을 가지며

6개의 사업체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가졌다. 헬스장의 비율이 연

평균 0.0162%p 증가한 것에 비해서 약 4.26배 정도 높은 증가

율 수치이다. 커피전문점이 11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

는 커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

할 수 있으며,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또한 이에 일정 부분 기여

한다.18 실제 1인당 국민 총소득(GNI)4)은 2008년 2355만원에서

2018년 3174만원으로 연평균 2.72%씩 꾸준히 증가해 왔다.19 소

득 수준의 증가와 함께 소비하는 여가문화를 누리게 됨으로 인

해 단순한 커피 소비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는 도구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특별

한 공간으로서 이용되는 것이 커피전문점 비율의 증가와 커피

매출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18,20 편의와 액세서리의 관점은

커피전문점에서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이외에 더 비싸고 새

로운 메뉴에 대한 수요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메뉴들은 카

페라떼와 아메리카노와 같은 커피류에 비해 당류가 많이 함유

되고 칼로리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

려했을 때, 커피전문점과 비만율에 상관 관계가 있을 수 있음

을 제시하였다.

회귀계수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결과는 모두 x값이 0.1%p

증가할 때를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가장 큰 업종별 사업체 비

율이 0.5063%이며 그 밑으로는 0.2~0.3%의 값을 가지기 때문

에, x값이 1%p 증가한다면 사업체 비율이 1.2~1.3%p가 되어

사업체의 수는 5배에서 크게는 10배까지 급증하는 셈이다. 따

라서 0.1%p라는 현실성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해석하고자 하

였다. 치킨집, 피자집, 패스트푸드점, 편의점의 비율을 통제하

지 않은 다중회귀분석과 통제한 다중회귀분석에서 모두 전체

사업체 중 커피전문점 수가 증가할 때 비만율은 오히려 감소하

였고, 헬스장 수가 증가할 때 비만율은 감소하였다. 치킨집, 피

자집, 패스트푸드점, 편의점의 비율을 통제하지 않은 <Table

2>에서 Model 1에 공변량을 추가한 Model 2에서부터 회귀계

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변동되는데 연도 특성을 반영하면

서부터는 일관된 음의 회귀계수를 보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요인들을 통제한 Model 4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해석하였다.

치킨집, 피자집, 패스트푸드점, 편의점의 비율을 통제한 <Table

3>에서는 커피전문점과 헬스장은 일관되게 음의 회귀계수를

가지며 치킨집은 일관된 양의 값을 가진다. 하지만, 피자집과

패스트푸드점은 비만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귀계수의 변동을 보였다. 피자집 비율의 증가는 Model 4에

자치구 특성을 반영했을 때야 비로소 비만율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자치구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패스트푸드점 비율은 Model 1 이

외 모든 Model에서 비만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는 해당 연구에서 매출 상위 4개의 사업체만을 포함시켜 분석

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커피전문점, 치킨집과

피자집은 각각 “커피”, “치킨”, “피자”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개인 사업체들을 최대한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햄버거 등을 주

로 파는 패스트푸드점은 상위 매출 사업체들에 포함되는 공통

적인 키워드가 없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외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을 포함하지 못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해당 결과는 헬스장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본 논문에서

세웠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과 체중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

는 경향이 있다. 헬스장에 돈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로

돈을 낼 만한 여력이 되는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

는 사람들이 많았다.
21

 우리나라가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의 운동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헬스장의 비율 또한 8.1%p 증가하였

다. 헬스장이 증가함에 따라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했으며 이들은 식생활 습관이 양호하고 일주일에 세 번 이

상 운동을 하는 사람이 헬스장 회원 중 70% 이상을 차지할 정

도로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21 따라서, 헬스장

의 증가는 소득 수준의 상승에 따른 현상이었고 지역 사회의

비만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이번 논문의 결과에서 커피전문점과 비만율의 상관관

계는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음의 상관관계를 꾸준히 유의하게

보여주었다. 오늘날 커피전문점은 단지 커피를 마시러 가는 장

소가 아닌 친구나 연인 또는 업무상의 만남을 위한 공간, 일이

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 사진을 찍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수요로 인하여 커피전문점을 방

문하는 고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우리나라 매출 1

위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가 진행한 연령대별 음료 선호도 조

사 결과, 전 연령대에서 아메리카노가 1위, 카페라떼가 2위를

차지하였다.23 이는 많은 사람들이 칼로리가 높은 음료보다는

아메리카노를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비만율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여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아메리카노를

조사한 결과, 스타벅스는 1회 제공 당 10 kcal의 열량과 0 g의

당류를, 투썸플레이스는 15 kcal의 열량과 1 g의 당류를, 이디

4) 국민 총소득(GNI)는 국민이 국내와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하

며, 1인당 국민 총소득은 국민 총 소득을 총 인구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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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커피는 8 kcal의 열량과 0 g의 당류를, 엔젤리너스는 9 kcal

의 열량과 1 g의 당류를, 할리스커피는 11 kcal의 열량과 0 g의

당류를, 그리고 커피빈은 0 kcal의 열량과 0 g의 당류를 포함하

였다. 다른 면에서는 카페인이 지질대사효과에 긍정적인 효과

를 보인다는 결과도 있다.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했을 때 실험

쥐의 체중,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변수로 두어 랜덤효과모형

을 적용한 결과 카페인을 투여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체중

감소, 심장 무게 감소, 혈중 총 지질 감소, 혈중 중성지방 감소,

HDL 증가, LDL 감소, 간 중성지방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효과

를 보였다.
24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커피전문점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고 커피전문점의 비율이 늘어난다고 해

도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노를 이용하는 것이 양의 상관관계

보다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을 것이

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류가 많이 함유된 음료를 마실 경

우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커피전문점의 비율만으

로는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

당도와 칼로리가 높은 음료를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사실이나 커피전문점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비만율 증

가의 주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 이외에도 한국인의 커피 섭취와 비만에 대한 상관관

계를 다룬 논문은 존재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민건

강영양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블랙커피를 하루에 1회 또는

2회 섭취한 군에서 커피를 섭취하지 않은 군보다 비만 발생율

이 37~41% 높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의 커피 섭

취 대상자 분류에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이나 자판기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는 것까지 포함하

였다. 블랙커피는 프림이나 설탕을 넣지 않은 커피로만 분류했

기 때문에 커피전문점에서 먹는 아메리카노 뿐만 아니라 믹스

커피가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서구 지역에 비하여 믹스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이 높고 믹스커피는 여러 가지 첨가물에 의해 비

만을 유발할 수 있으나,25 본 논문의 연구는 믹스커피가 아닌

커피전문점의 커피와 그 외 음료와 관련한 연구라는 차이가 있

다. 또한, 커피전문점에는 커피 뿐만 아니라 칼로리와 당류가

많이 함유된 케이크와 베이커리, 샌드위치를 판매하고 있으나

이 역시 대학가 구역에서는 절반 이상의 고객이 부메뉴 없이

커피만 이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6

 상업 구역에서는 37%

의 사람들이 조각 케이크를 주문했고, 부메뉴를 시키지 않는

사람들도 3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거 구역 역시 21%

의 사람들이 부메뉴를 주문하지 않았다.26 연구 전에는 대부분

의 사람들이 커피전문점에서 칼로리가 높은 부메뉴를 주문하여

비만율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과는 그 반대였으

며, 커피전문점의 어떤 다양한 요소들이 비만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 서울의 자치구 25개를 9개로 묶은 구역

을 더미변수로 포함함으로써 연도와 지역별 고정효과를 통제

하였다. 본 연구에서 9개의 구역 중 동남1 지역(서초구, 강남

구)과 동북1 지역(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만을 다중

회귀분석에 더미변수로 넣어 분석한 이유는 동남1 지역의 평균

비만율이 가장 낮았고, 동북1 지역의 평균 비만율이 가장 높았

기 때문이다. 또한, 동북 지역은 동남 지역에 비하여 커피전문

점과 헬스장의 수가 눈에 띄게 적은 경향을 보였다. 동남1 지역

은 동북1 지역보다 평균 커피전문점 비율이 1.56배 높았고 평

균 헬스장 비율이 1.42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강남 중에서도

동남 지역과 강북 중에서도 동북 지역의 생활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 자치구 간에는 다양한

지역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강남과 강북 간에는 교육 산업과

교통환경의 편중이 두드러진다.27 이는 1970년대의 개발 정책

이 강남 위주로 시행된 데다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생활여

건과 중심지의 특성과도 연관된다.27 다른 지역들보다도 강남

과 강북 간의 차이가 컸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동남1 지역과

동북1 지역의 비만율 격차가 가장 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강점들을 지닌다. 첫 번째로, 서울열

린데이터광장의 원데이터를 가공하여 서울 시내의 Real World

Data를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커피전문점, 치킨집, 피자집, 패

스트푸드점, 편의점 수를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모았고 헬스장 수는 체력단

련장 자료와 공공시설 자료, 각 구청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집

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인구 수, 고령자 수, 국민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수, 사업체 수 또한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흩어

져 있는 자료를 통합하여 얻어내어 비만율에 영향을 미치는 서

울시의 환경 요인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가 정확한 결

과값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변수 자료를 모은 후 타

당성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타당성 검증을 주제로 하

는 논문의 수치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 가공한 데이터를 사용

해도 될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이 중에서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만 회귀분석에 변수로 추가하였기 때문에 유의확률이 높은 연

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또 다른 강점은 이러한 데이터를 시계열 자료의 형식으로 모

았다는 점이다. 한 해의 비만율 자료만을 이용하지 않고 본 논

문은 더 나아가 2008년에서 2018년까지, 그리고 강남구부터

중랑구까지 한 변수당 총 275개의 시계열 자료를 모음으로써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고 장기간에 걸친 비만율의 변화를 파악

할 수 있었다. 이전에 비만율과 커피,25 비만율과 운동의 상관

관계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모두 커피전문점과 헬스장보다는

커피라는 음료와 운동이라는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10

또한,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정도에 따른 식이 습관과 신체 활

동의 비교와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과 건강을 위한 운동

행위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는 반면,28 구체적으로 어떤 식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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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인 비만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지, 어떤 변수와는 상

관성을 가지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사업체의 수를 시계열 데이터 형태로 세고 그것을 비만율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이용한 첫 사례이다. 또한, 비만과 관련된 환

경적인 요인을 커피전문점과 헬스장, 치킨집, 피자집, 패스트푸

드점, 편의점,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 사업체

등과 같이 다각도로 통제하였기 때문에 비만과 관련 있는 다양

한 혼란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었고, 커피전문점, 헬스장과 비

만율과의 상관관계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순수하게 둘 만의 영

향력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에 힘입어 커피전문점과 헬스장 비율에 따른 비

만율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유의한 결과값을 도출하였다. 젊은

여성 또는 특정 계층만이 아닌 성인 전체를 포괄하는 연구를

하였으며 연도, 자치구, 고령 인구 비율 등 여러 환경 요인을

변수에 추가하며 결과값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단계적으로

변수를 추가함에 따라 설명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초점을

맞추었고, 다양한 비만율의 요인 가운데 식습관 중에서는 커피

전문점, 신체 활동 중에서도 헬스장을 비만율과의 상관성을 분

석할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직접적인 상관성을 밝혀냈다는 데

에 의의가 있다.

반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본 논문

의 데이터는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도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특히 도심이 아

닌 농촌이나 어촌, 산촌 같은 지역에는 인구 수, 소득 수준, 연

령대, 직업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연

구 결과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연구의 데이터베이스에

는 커피전문점, 치킨집, 피자집의 경우 업소 이름에 ‘커피’, ‘치

킨’, ‘피자’가 들어가는 경우를 포함했기 때문에 개인 커피전문

점이나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는 업체들의 경우는 데이터

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은 매출이 높은

순으로 각각 4개, 5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포함시켰기 때문

에 이외의 브랜드들은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구에 포함

시킨 상위 몇 개의 프랜차이즈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기 때문에,1 본 논문에서 나온 결과값의 상관관계의 부호

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절댓값은 모든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경우 변화할 수 있고 유의확률 또한 높아질 수 있

다고 여겨진다. 또한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통제

하는 것이 어렵다. 먼저, 비만율과 사업체 간의 상관관계 연구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유동 인구’를 변수로

추가하면 각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커피전문점 이용 시, 집 근처

의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경우 외에 본인의 회사 근처나 학교

근처의 커피전문점을 이용하거나 상업지역이 발달된 지역의

커피전문점을 방문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20 ‘소득 수준’ 또

한 비만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혼란 변수 중 하나이다. 본 논

문에서는 소득 수준의 시계열 자료를 모으지 못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을 대신 사용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높은 구는 소득 수준이 낮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낮은 구는 소득 수준이 높을 것이라 가정한 분석

결과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이 자치구의

소득이나 경제적 수준을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체 사업체 중 커피전문점과 헬스장의 비율 값을 독립변수

로 사용한 것 또한 비만율을 오롯이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점포의 수가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점포의 이용량을 가장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지표는 매출액이지만, 서울에 있는 모든 커피전문점과 헬

스장의 매출액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점포의 수를 대신하여 사용하였다. 점포 수를

독립 변수로 사용한 것은, 점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이

용할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에 거주하게 되면서 근무지와 거주지

역이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히 점포의 수가 점포 이용량과 비례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추후 연구에서 서울을 거주지역과 근

무지로 나눈 다음, 어느 쪽에서 커피의 소비량이 더 많았는지,

헬스장 이용량이 더 많았는지 분석한다면 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고찰이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는 커피전문점, 헬스장, 치킨집, 피자집,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의 환경 요인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

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만은 생활 환경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방치하면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29 질환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사회적인 의료비용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30 따라서, 위와

같은 환경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의료비 및 약제

비 절감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 헬스장

과 비만율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사실은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헬스장을 신설하려는 개인사

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등의 운동 장려 정책을 펼치는 것이

비만율 감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제안한다. 추후 공립 헬스

장과 사립 헬스장의 차이를 연구하는 추가적인 분석이 시행된

다면, 어느 분야의 헬스장이 비만율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

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논문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년의 패널 데이터를

모아 커피전문점, 헬스장, 치킨집, 피자집, 패스트푸드점, 편의

점의 비율과 비만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논문의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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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따르면 헬스장이 늘어날수록 비만율이 유의하게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에서 모은 헬스장 데이터는 사립 헬스

장뿐만 아니라 공공체육시설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헬스

장 설치 장려 정책을 펼치는 것이 비만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커피전문점과 비만율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

지 않았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만으로는 커피전문점이 비만율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며 실제로

커피전문점의 이용량과 자치구별 소득 수준 데이터, 그리고 지

역 주민의 흡연율 및 음주율을 포함한 건강행태 데이터를  연

구에 반영한다면 이후 논문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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